<국경의 남쪽> 오디션 대본

역할 : 심사관

설정 : 심사관 앞에 연화가 앉아서 입국 경위를 조사 받고 있다. 연화의 깡마르고 초췌한 얼굴. 입술은 까맣게 탔다. 하지만, 눈빛만 살아 있다. 

심사관    이름. 

연화      이연화입니다. 

심사관    이, 연, 화…(컴퓨터 자판치며) 생년월일,

연화      1977년 10월 14일입니다.

심사관    77년 10월 14일. 입국 경위는? 

연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저기요..드릴말씀이 있는데요?

심사관    네?

연화      사람을 찾아주세요…
심사관    남에서 찾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연화      이름은 김선호… 먼저 들어온 제 약혼잡니다. 

심사관    약혼자라… 그럼, 김선호씨도 탈북자겠군요. 

연화      북에서 저보다 2년 먼저 떠났습니다. 

심사관    북에서 2년 먼저 떠났다…. 남한으로 들어온 건 확실한가요?

연화      아마도 그럴 껍니다. 할아버지가 남조선에 살아계신다고 했습니다. 

심사관    그래요..그렇다면 이연화씨는 약혼자 김선호씨를 찾아 북을 탈출하셨다..이말인데..

        그럼, 김선호씨와는 남한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건가요? 

연화      아닙니다. 선호씨가 먼저 가서 사람을 보내주기로… 

          2년째 연락이 없습니다. 

심사관 :  북을 먼저 탈출한 약혼자가 2년째 연락이 없다… 그래서, 약혼자를 찾아 혼자서 북을 떠나 남으로 내려왔다… 나 이거 참, 완전히 국경을 뛰어넘는 사랑이구만… 

이연화씨, 잠깐만 기다리세요. 김선호씨가 이연화씨보다 2년 먼저 북을 떠났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남한에 먼저 들어와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는거니까, 

우선, 김선호씨가 남한에 들어와있는지부터 확인을 좀 해봅시다. 
